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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이 STEM 경력을 거부할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남녀간 임금 평등을 이루는 방법이 덜 남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

할 수 있는가? 최근 두 연구에 의하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성차별과 관련이 매우 적으며 

여성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차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강력한 연구 결

과가 나왔다. 

 

데이터  

 

우선 “100만명의 합승 운행기사를 증거로 보는 긱 경제(gig economy)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연구는 100만명의 우버 운전기사들에게 얻은 상세한 정보를 통해 남성 및 여성 

운전사의 성별 임금 격차는 대략 7%이라는 걸 알아냈다. 모든 결정은 운전사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고용주 또는 소비자 차별은 남녀 소비 격차와 관련이 없으며 해당 연구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체 성별 임금 격차는 우버 플랫폼의 경험(학습 및 실행), 근무지 또는 근무 시간 선호

도, 운전 속도 선호도 등과 같이 세 가지 요소에 기반한다. 이는 긱 경제가 성장하고 고

용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옴에 따라,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정규직 기회 비용과 

성별에 기초한 선호도 차이는 차별 없이도 남녀간 임금 격차를 영속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는 “과학, 기술, 공학에서의 남녀 불평등 모순”이다. 67개 국가 및 지역을 조

사해보면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만큼 과학 시험을 잘 봤으며 대부분 모든 국가에서 여

성이 대학 수준의 수학 및 과학 과정을 남성만큼 잘 마쳤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이 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덜 차별 받는 국가에서 조차

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계열을 공부하는 여성이 적

다고 밝힌다.  

 

즉, 양성 평등이 높아지면 STEM 계열에 더 적은 여성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선택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는 선택과 관련이 있다. 평균적인 여성은 일반 남성만큼 과학에 강함과 동

시에 독해에 더 강하다. 

 

전 세계 국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24%가 과학을 제일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25%의 여성

은 수학에 강점을 보였고 51%가 독해에 탁월했다. 남성의 경우 38%가 과학에 강점을 

보이고 42%가 수학 20%가 독해에 강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남녀 격차 지수 측정

에 따르면 양성 평등이 더 실현될 때 남성과 여성이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선

택하는 격차가 커진다고 한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성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특정한 경제적 

미래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여 더 많은 STEM 계열의 여성 졸업생들을 배출한다고 주장한다.  

 

더 큰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 나라에서 그들은 더 낮

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다. 즉, 해당 국가에서 여성은 

즐거움 vs 경제적 보상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각 국가의 경제적 기회와 업무 난이도를 측정하여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양성 평등이 실현된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삶

의 만족도 순위는 성평등과 STEM에서의 여성 참여 간의 차이의 35 %를 설명했다. 이러

한 상관 관계는 과거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보다 발전된 국가에서 남녀 구성과 연구 분

야가 갈라진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여성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 중 평등한 대표성을 지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사회 공학자와 기업들은 딜



레마에 직면해 있다. 성평등을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이 더 커지는 국가 정

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가 STEM 계열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여성의 선택권이 적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철회하는 사회는 만들

어야 한다. 터키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다면 돈이나 몸값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단순한 추론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는 개인이 자신 스스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room/article.asp?id=9338 


